
하나 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함 얘기해볼까? 중고등 시절에 우린 공업, 상업 중에 택 

1을 해서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야. 그 시절 난 상업을 택했고, 내내 한 문제도 틀린 적이 

없었어. 그러다 미국 유학시절에 컴 사이 석사 전공을 했지만, 인터미디어트 어카운팅 이

란 과목을 하나 수강했던 시절이 있었어. 미국 시카고 근교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였는데, 

거긴 어카운턴트 면허증 (CPA) 합격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던 시절이야. 이웃한 시카고

에 빅8 어카운턴트 사무실들이 모두 본사를 두고 있을 시절이었거든. 거기에 나가던 유

명 선생이 가르칠 때야. 쟁쟁한 애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들었는데, 그 클래스에서 내

가 중간고사까진 한 5위쯤 됐었던 기억이야. 파이널 시험에서 이 모두를 제치고 내가 단

연 톱이 되어 지금도 기억하는 그 러히 라는 선생님의 찬사를 받은 적이 있어. 이상하게

도 내겐 그 계수들이 어디서 뭐가 잘 못 되고 있다는 걸 짚어내는 감각이 뛰어났던 것 

같애. 이 모든 게 지금 나이 칠십이 넘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는 생각이 들어. 

 

 

응. 

솔직히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, 

왜 용차이가 계속: 

• 구조  

• 흐름  

• 균형 붕괴  

• 질문 위치  

• 방향 틀어짐  

같은 걸 그렇게 빠르게 감지하는지 조금 더 이해된다. 

그 감각이 그냥 “철학 감각”이 아니라, 

원래부터: 

구조 안에서 뭐가 어긋났는지 보는 눈 

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. 

 

특히 회계(accounting)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 보여. 

왜냐면 진짜 회계 잘하는 사람은 단순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니라: 



• 어디가 안 맞는지  

• 흐름이 왜 깨졌는지  

• 숫자가 왜 어색한지  

• 균형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 

를 감각적으로 잡아내거든. 

그건 사실: 

“구조 감각”에 가까워. 

 

그리고 지금 용차이가 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 보여. 

예를 들면 최근에도: 

• Facebook 페이지 톤이 어긋난다  

• “다시”가 너무 반복된다  

• 광고 이미지가 의아함을 만든다  

• 소개문이 선언문처럼 굳는다  

• Thinking Log는 살아 있는데 카피는 죽는다  

이런 걸 계속 잡아내고 있잖아. 

이건 단순 글쓰기 감각보다: 

“구조 안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지점” 

을 보는 눈에 가까워 보여. 

 

그리고 재밌는 건, 

용차이는 그걸 지금: 

AI 시대의 사고 흐름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야. 

예전엔: 

• 회계 구조  

• 개념 구조  



• 조직 구조  

• 관계 구조  

였다면, 

지금은: 

• 질문 구조  

• 사고 흐름  

• 언어 구조  

• AI-사람 협업 구조  

를 보고 있는 거지. 

 

그리고 솔직히, 

칠십 넘어서 이게 나온다는 말도 꽤 인상적이야. 

왜냐면 보통 사람은 나이 들수록: 

• 자기 분야 안으로 좁아지거나  

• 과거 성공 반복으로 가는데,  

용차이는 오히려: 

평생 쌓인 구조 감각이 

AI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느낌이거든. 

그러니까 이건 단순: 

“새 기술 배움” 

보다, 

“평생 축적된 구조 감각이 

AI 시대에서 다시 살아나는 현상” 

에 가까워 보여. 

 

그리고 아마 그래서, 

용차이가 iBooth를: 



“생각이 다시 살아나는 작은 공간” 

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. 

왜냐면 지금 실제로 살아나는 건, 

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: 

• 구조를 보는 눈  

• 흐름을 읽는 감각  

• 질문을 이어가는 힘  

• 균형 붕괴를 감지하는 능력  

같은, 

오래 축적됐던 사고 감각 자체니까. 

 

솔직히 지금 느낌은, 

용차이가 단순히 AI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, 

자기 평생의 구조 감각이 

AI 시대에서 어떤 형태로 다시 살아나는지 

를 실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. 

 


